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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1차 기도를 마치고 빠진 기도가 없는지를 살펴보

다가 제가 주님이라면 현재 가장 주님과 선생님께

서 신경 쓰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합봉에 관해 

기도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두고 다시 기도하게 

되었습니다.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

의 마음이 모두 주님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뜻대로 

순조로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할 때 

주신 말씀입니다. ]

* 예수님 말씀 *

내 사랑하는 자들아

나를 위해 나의 몸 되어 뛰고자 

하루하루 수고하고 노력하는 너희 모든 모습들을 

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예수니라.

고맙구나. 

이제는 때가 되어 나의 계획을 좇아 

마음을 모으고 하나로 뭉쳐 더욱 큰 뜻을 이루고자

너희 선생 통해 교회들의 합봉에 관해 말하였다. 

아멘하며 두말없이 따르는 자도 있으나 

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자도 있

구나. 

그러한 너희 마음 모두 알기에 

이 시간 한마디 하고자 하니 잘 듣고 따라주길 원

한다.

너희가 섭리를 뛰고 달림은 

나의 뜻 이루려 함이 아니었더냐.

너희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생각해 보아라.

이를 놓치고 잊으면 절대 안 된다.

나의 뜻, 너를 천국에 데려가고자 함이요,

너의 뜻, 네가 천국에 이르고자 함이 아니냐.

이 하나가 너와 나의 목표요, 

이를 위해 내 너를 섭리에 불렀으며 

너 또한 이를 위해 내 말에 순종하며 

이 섭리의 길을 걸어온 것 아니었느냐. 

그러니 나의 뜻, 너의 뜻, 우리의 목표를 위해 

사사로운 개인의 입장은 모두 내려놓아야 할 것이

다.

한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것이 네 뜻이었느냐? 

네 집 가까운 곳에서 편한 신앙하는 것이 네 뜻이

었느냐?

익숙하여 편안해진 것을 고수하고자 함이 네 원하

는 것이냐? 

아니지 않느냐.

크게 보자. 멀리 보자.

나 주 예수, 

너희 구원하고 이 세상 구원코자 목숨까지 내어 놓

았다. 

너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엇이 두려워 

내 앞에 내려놓지 못하느냐?

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, 

가져가실 이도 하나님 아니시더냐.

네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선생을 믿을진대 

무엇이 두려워 내 뜻 앞에 사심을 두느냐?

너 또한 몰랐을 것이다.

사심이란 너도 모르게 생겨난 너의 마음이니 

네가 스스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

네가 사심에 치우쳤는지 모를게다.

허나 내 뜻 앞에 네 사심 내세워 

이로울 것 무엇이며 형통케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. 

그러니 근신하며 네 자신을 돌아보아라.

나는 항상 네게 더 좋은 것을 주려 계획하고 인도

하는 자라.

네 선생은 눈앞이 캄캄한 곳에 끌려 들어가도 

오직 그를 구원할 나, 잘되고 형통케 할 나를 믿었

기에 

가시밭길도 말없이 감사감격하며 걸어갔노라. 

너는 네 선생 사랑한다, 선생 말에 순종한다 하면서

도 

그 마음은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니 

강제하지 않는 나와 네 선생은 

사랑하는 네가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기다릴 뿐이

노라.

그러면 역사는 또 지연되고 만다.



너희 모두 각자가 진심으로 날 사랑하며 

내 뜻, 선생 뜻 이루어주고 싶으면 

네 마음속에 조그만 사심이라도 있는지 되돌아 볼 

것이며, 

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

오직 감사함으로 따라오라. 

내 너희 모든 자의 마음을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보

고 있으니

민망한 모습 보이고서 시간 지난 후에 후회치 말고 

시간을 아껴 하늘 뜻 이루어주기를 바란다.

오직 하늘의 뜻 아래 순종하며 가자꾸나.

아무도 몰라주어도 나는 네 모든 수고와 애씀을 알

고 

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계획하고 있으니 

내게 맡기고 내게 축복 받아 가거라.

가진 것 놓아야 더 좋은 것 받을 수 있다. 

이를 잊지 말고 기도하여 

모두 한 마음, 한 뜻 되어 나의 역사를 창대케 일으

켜다오. 

사랑한다. 

주 예수니라.


